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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도읍의원 대표발의(2216072)

Ⅰ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김도읍의원 등 10인

2. 제 안 일 : 2026. 1. 15.

3. 회 부 일 : 2026. 1. 16.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

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,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

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

정을 신설하고,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, 탈의실 등을 설치하

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(안 제21조제13

항, 제21조의2 신설).



- 2 -

Ⅲ. 검토의견

1. 운수종사자 고용상 남녀차별 금지의무 명문화(안 제21조제13

항 신설)

가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1)(이하 “운송사업자”)가 모집ㆍ채용,

임금 및 배치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운수종

사자2) 또는 운수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

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명문화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13항

신설).

현 행 개 정 안

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) 제2

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) ①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

수종사자(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

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

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

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이용자에게

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(이하 “운송수

입금”이라 한다)의 전액에 대하여 다

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〜 5. (생 략)

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

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

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〜 ⑤ 삭제 <2020. 4. 7.>

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

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

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

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) ①

∼ ⑫ (현행과 같음)



- 3 -

현 행 개 정 안

(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

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

상태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⑦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

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
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의 방법,

내용, 시기 및 주기, 그 밖에 필요한

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⑧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

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
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

설치하여야 한다.

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

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

자의 요청이 있거나 이용자와 운송

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차량 및

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

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

취득 여부

2.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

기준 준수 여부

3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

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

4.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

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

정하는 정보

⑩ 삭제 <2025. 12. 2.>

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

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(이하

“휴식시간”이라 한다)을 보장하여야 한

다.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

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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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“여객자동차운송사업”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(有償)으로 여

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3호), 버스, 택시 등의 업종이 이

에 해당함.

※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 분류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
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, 농어촌버스, 마을버스, 시외버스

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, 특수여객자동차, 일반택시, 개인택시

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

2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

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제1항)

현 행 개 정 안

⑫ 운송사업자(자동차 1대를 운송사

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

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

는 제외한다)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

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
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

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 확

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

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

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

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 ⑬ 운송사업자는 모집ㆍ채용, 임금

및 배치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

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운수종사

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되려는 사람

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

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

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

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

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⑭ (현행 제13항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

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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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, 택시, 화물 등 운수업 분야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고용 구조

가 고착화되어 있음.

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고용분야에서 성평등에 관한 인식 및 제

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, 특히 여성의 자동차 운전이 보편화 되었

음에도, 버스, 택시 등 여객 운송업계의 경우 2025년말 기준 전체 운수종

사자 중 여성 비율이 1.7%(버스 2.1%, 택시 1.5%)에 불과하여 고용상의

남녀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(참고. 참조)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남녀고

용평등법」”) 제7조제1항3)에서는 근로자 모집ㆍ채용 시 남녀차별 금지

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한 언론에서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을

3)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모집과 채용)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

다.

② (생략)

구 분
2023년말 2024년말 2025년말

남 여 남 여 남 여

계
인원(명) 366,219    6,235 375,741    6,586 382,082 6.732

구성비 98.3% 1.7% 98.3% 1.7% 98.3% 1.7%

버스
인원(명) 133,810    2,668 139,951    2,928 144,779 3,069

구성비 98.0% 2.0% 98.0% 2.0% 97.9% 2.1%

택시
인원(명) 232,409    3,567 235,790    3,658 237,303 3,663

구성비 98.5% 1.5% 98.5% 1.5% 98.5% 1.5%

자료 : 한국교통안전공단

【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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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진 여성이 다수의 버스업체 채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한 사례가

보도되기도 하였음4).

이에 개정안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운송사업자가 모집ㆍ채

용, 임금 및 배치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운수

종사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

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, 여객 운송업계에서 남녀의 고용상 평등한 기회

와 대우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.

다만, 개정규정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는 운송사업자가

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여객의 안전운송 및 편의증진과 여객에 대한

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

서,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준수하여야 할 남녀차

별 금지에 관해서는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법」, 「양성평등기

본법」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4) “여성 버스기사 안 뽑아요”…유인책 무용지물, 2025. 5.29. KBS뉴스 부산(네이버 뉴스 검색,

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8267280&ref=A)

법률명 조  문

「근로기준법」

제6조(균등한 처우)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(性)을 이유로 차별

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, 국적·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

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.

「남녀고용평등과 

일ㆍ가정 양립 

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모집과 채용)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

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

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미혼 조건,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

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【 사업자의 남녀 고용차별 금지의무 관련 현행법 규정 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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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국토교통부 의견

운수종사자 모집 및 채용 등에서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

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함.

다만, 현행법령에 따르면,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에는 성

별에 따른 채용제한 규정은 없으며, 사업용 자동차(버스, 택시)의 여성

운수종사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.

또한, 성별에 따른 근로자 채용 및 처우 개선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법률명 조  문

제8조(임금)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

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 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, 노력, 책임 및 

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,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

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 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

로 본다.

제9조(임금 외의 금품 등)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

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

는 아니 된다.

제10조(교육ㆍ배치 및 승진)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

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4조(경제활동 참여) ① (생략)

 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

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 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·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

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

여야 한다. 

 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·출산·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

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

  ⑤ㆍ⑥ (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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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규정을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

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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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(안 제21조의2 신설 및 부칙

제2조)

가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ㆍ휴

게실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

여하려는 것으로, 이를 준수하여야 할 운송사업자의 범위와 시설의 설치

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기존의 운송사업자

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경

과조치를 두고 있음(안 제21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).

현 행 개 정 안

<신 설> 제21조의2(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)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

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

운송시설 등에 화장실ㆍ휴게실ㆍ탈

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

야 한다. 이 경우 설치에 관한 기

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

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

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의2의

개정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

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

이후 2년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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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, 택시 등 여객 운송업계는 2025년말 기준 여성 운수종사자 비율

이 1.7%로 매우 낮아 남성 중심 구조가 강한 업종임. 이러한 경우 채용,

임금, 배치 등 고용뿐 아니라 사내 제도나 관행, 근로환경 전반에 걸쳐

성차별 문제가 나타남.

화장실, 휴게공간 등 여성 친화 시설 부족,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, 남

성 구성원이나 승객들로부터 성희롱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 등

이 대표적인 문제이며, 이는 여성의 이탈률을 높이고, 구인ㆍ구직에서 모

두 여성의 진입을 기피하게 만들어 남녀 간의 고용 불평등을 심화시키는

요인이 됨.

이에 개정안에 따라 운수종사자를 위한 화장실ㆍ휴게실ㆍ탈의실 등의

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시행 이후 2년 내에 이를

준수하도록 할 경우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여객 운송업계에 여성 고용

이 촉진되고 남녀 고용 불평등 문제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

것으로 보임.

다만, 편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운송사업자에게 재정

부담이 가중되고, 개정안에서는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준

현 행 개 정 안

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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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수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실

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.

여객 운송업계의 수익성 낮은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전면적

으로 의무화를 하거나 시행 초기부터 제재수단을 도입ㆍ적용하기보다는

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근로

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나. 국토교통부 의견

운송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

진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함.

다만,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5)을 통하여 운수종

사자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편익시설(휴게실, 숙박실, 샤워실, 식

당 등)을 제공해 나가고 있고, 운송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된

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문 의 처

02)6788-5584

5)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지원하여 노선버스 차고부족 문제를 해결하고, 편익시설을 확충하

여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켜 노선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

부터 추진 중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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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성별 고용현황(2025년말)

구 분
버스 택시 계

남 여 남 여 남 여

계
인원(명) 144,779 3,069 237,303 3,663 382,082 6.732

구성비 97.9% 2.1% 98.5% 1.5% 98.3% 1.7%

서울
인원(명)   24,516      453   69,819      678   94,335    1,131 

구성비 98.2% 1.8% 99.0% 1.0% 98.8% 1.2%

부산
인원(명)    9,474       54   19,524      276   28,998      330 

구성비 99.4% 0.6% 98.6% 1.4% 98.9% 1.1%

대구
인원(명)   5,617       45 13,629      203   19,246      248 

구성비 99.2% 0.8% 98.5% 1.5% 98.7% 1.3%

인천
인원(명)    8,035      176   14,040      257   22,075      433 

구성비 97.9% 2.1% 98.2% 1.8% 98.1% 1.9%

광주
인원(명)    3,446       33    7,312      148   10,758      181 

구성비 99.1% 0.9% 98.0% 2.0% 98.3% 1.7%

대전
인원(명)    3,385       21    8,063      114   11,448      135 

구성비 99.4% 0.6% 98.6% 1.4% 98.8% 1.2%

울산
인원(명)    3,114       95   5,405      260    8,519      355 

구성비 97.0% 3.0% 95.4% 4.6% 96.0% 4.0%

세종
인원(명)    1,085       27      511       13    1,596       40 

구성비 97.6% 2.4% 97.5% 2.5% 97.6% 2.4%

경기
인원(명)   10,611      359    9,201      172   19,812      531 

구성비 96.7% 3.3% 98.2% 1.8% 97.4% 2.6%

강원
인원(명)   34,403    1,109   29,903      510   64,306    1,619 

구성비 96.9% 3.1% 98.3% 1.7% 97.5% 2.5%

충북
인원(명)    3,218       41    7,176      102   10,394      143 

구성비 98.7% 1.3% 98.6% 1.4% 98.6% 1.4%

충남
인원(명)    4,334      112    6,169       77   10,503      189 

구성비 97.5% 2.5% 98.8% 1.2% 98.2% 1.8%

전북
인원(명)    5,925       88    6,505       83   12,430      171 

구성비 98.5% 1.5% 98.7% 1.3% 98.6% 1.4%

전남
인원(명)    4,654       55    7,765      112   12,419      167 

구성비 98.8% 1.2% 98.6% 1.4% 98.7% 1.3%

경북
인원(명)    5,440      115    6,200      176   11,640      291 

구성비 97.9% 2.1% 97.2% 2.8% 97.6% 2.4%

경남
인원(명)    3,353       71    5,170      104    8,523      175 

구성비 97.9% 2.1% 98.0% 2.0% 98.0% 2.0%

자료 : 한국교통안전공단


